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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도 다다오는 내가 건축학과에 입학하기 전 
읽었던 책에서 그리고 원주에 뮤지엄 산이 
완공되었을 때쯤 많이 들었던 이름이었다. 그 당시 
나는 ‘빛의 교회를 설계한 건축가’ 그리고 ‘유명한 
건축가‘로만 알고 있었다. 
 영화에서 안도 다다오 설계사무소의 구조가 
간략하게 나와 있었다. 일의 진행 상태를 알기 위해 
그는 전화기를 모두 1층에 배치하고 위층에서 
아래층이 보이는 구조였다. 그 건물을 보고는 
부하직원으로서는 항상 압박감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대표인 안도 다다오로서는 상당히 
합리적인 구조라고 생각했다. 일의 진행 상태를 
쉽게 알 수 있으니, 대처도 빠르게 할 수 있는 
상태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안도 다다오의 대표 건축물 빛의 교회는 신도들이 
보고 있는 벽면에 통유리로 
십자가 모양을 낸 것 이다. 
그렇게 신도들은 빛이 
만들어낸 십자가를 보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 
 안도 다다오는 20대에 회사를 
창립했지만, 일거리가 없어 
계속해서 오사카 시에 자신이  



구상한 오사카의 모습을 실현하고자 여러 건축적 
제안했다고 한다. 물론 시는 수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계속해서 시에 찾아간 안도 다다오의 
의지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의 
건축을 하고자 하는 의지는 건축학도로서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안도 다다오가 이탈리아 패션 회사를 위해 지어야 
했던 건축물은 국제적인 문제에 직면했어야 했다. 
국가간의 건축 양식과 재료에 차이가 있던터라 
건축가의 입장에서는 큰 문제였다. 하지만 안도 
다다오는 안 좋았던 상황에서도 재료를 직접 
만져보고 관찰하여 건축주와 그 환경의 니즈에 맞는 
건축물을 설계하였다.
 안도 다다오가 푼타 
델라 도가나 내부를 
설계할 당시 옛 건물 
안에 새 내부를 
설계하는 건축주의 
의뢰에 안도 
다다오는 이전 건물의 벽면을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 
벽돌 사이에 난간을 고정시키는등  새 건물 내부와 
이전 건물의 내부가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을 
설계하였다. 자신의 방식만 강요 하는 것이 아니라 



전 건축가의 방식도 존중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오시마 현대 미술관은 땅속에 건축되었지만, 
천장에 원형 유리를 통해 햇볕이 상당히 잘드는 
미술관이다. 안도 다다오는 건물이 자연풍경을 
훼손시키는 것을 막기위해 최대한 땅속에 지을려 
노력했다고한다. 그리고 건축은 외관보다는 
내부에서의 체험이 마음에 더 깊게 남는다고 
말한다. 그래서 인지 미술관에서 햇볕을 받으며 
쉬고있는 사람들이 편안해 보인다. 그는 빛의교회를 
짓던 나오시마 미술관을 짓던 클라클 예술원을 짓던 
항상 자연과 함께하는 건축을 중요시 여기며 실천해 
왔다. 햇빛, 바람, 물 등 자연환경이 함께하는 
공간을 설계하였으며 건축주와 나라의 요구에 맞는 
건축물을 지었다. 건축가는 건물을 지을 때 자신의 
창의성과 독창성도 중요하지만, 자신에게 요구되는 
조건들을 만족시키며 자신의 설계도면을 실현 
시켜야 한다. 그게 건축가가 가진 매력이라고 
생각한다. 당연히 어려운 일이지만 여러 조건과 
요구들을 만족시키며 끝내 자신이 생각한 이상적인 
건축물을 짓는 것이 건축가의 책임이자 권리라 
생각한다.


